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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매체 “빅클럽들 
손흥민 무관심은 놀라운 일”

영국 매체가 유럽 빅클럽에 손흥민(토

드넘)을 영입하라고 조언했다.

12일‘OSEN’에 따르면 영국‘코트오

프사이드’는 전날 칼럼을 통해“맨유는 

해리 케인(토드넘)과 제이든 산초(도르

트문트)의 능력을 동시에 갖췄음에도 유

럽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손흥민

을 영입하라.”고 권했다.

손흥민은 이번 시즌 자신의 최고 시즌

을 보내고 있다. 8일 현재 리그에서 17골

(리그 득점 단독 3위) 10도움을 올리는 

등 총 22골 17도움을 올렸다. 특히 정규

리그 17골은 차범근이 1985-1986시즌 

레버쿠젠 시절 기록한 한국 선수 유럽 

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 기록과 타이를 

이룬 것이었다.

 

영국‘스카이스포츠’도 손흥민의 능

력을 인정했다.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

러거는 모하메드 살라(리버풀)를 제치고 

손흥민을 이번 시즌 최고 공격수 3명 중 

한 명으로 선정했다. 

칼럼을 쓴 마크 브러스는 케인이 가진 

득점력과 산초의 창출 능력을 동시에 지

닌 손흥민이 맨유에 필요하다고 높게 평

가했다. 그러면서“맨유를 비롯해 다른 

최고 구단들이 이번 여름 시장에 나온 

케인과 다른 선수들의 훌륭한 대안이 

될 수 있는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지 않

는 것은 놀라운 일”이라고 의아해 했다. 

브러스는 손흥민이 이렇듯 관심을 끌

지 못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들었다. 우

선 그는“손흥민의 몸값이 얼마일지 분

명하지 않지만 토트넘이 쉽게 팔지 않으

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.”고 강

조했다. 

이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케인

과 함께 팀 간판인 손흥민을 시장에 내

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

이다. 토트넘은 손흥민과 아직 재계약이 

시급하지 않지만 서둘러 새로운 계약서

로 붙잡으려 하고 있다. 대폭 인상된 주

급 인상도 보장한 상태다. 

빅 클럽의 관심이 덜한 또 다른 이유는 

그만큼 손흥민이 저평가 됐다는 뜻이다. 

브러스는“토트넘에서 케인의 뛰어난 활

약에 가려진 한국 국가대표는 분명 현재 

세계 축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

한 명이며 실제로 그래왔다.”고 아쉬워

했다. 

하지만 브러스는 손흥민에 대해“다양

한 지역에서의 믿을 만한 득점력, 스피

드, 기량, 침착성에 부지런함까지, 이번 

시즌 유럽에서 팀 동료와 파트너십으로 

주목을 받기도 한 선수”라고 칭찬을 아

끼지 않았다. 케인처럼 잘 다치지도 않는 

보너스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.  

한편 손흥민은 최근 패션 매거진‘아레

나 옴므’ 커버를 장식했다. 이에 영국 데

일리메일은 12일“아레나 옴므가 축구 

스타를 표지 모델로 활용한 건 소수에 

불과했다. 손흥민이 모델로 나선 건 그

가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”

라고 소개했다.

스포츠

김광현, 한·미 통산
1,500 탈삼진 달성

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(MLB) 세

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(33)이 

한·미 통산 1,500탈삼진이라는 큰 기

록을 작성했다.

12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김광현

은 전날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

패밀리필드에서 열린 2021 MLB 정규

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

에 올해 5번째 선발 등판해 5와 3분의 

1이닝 동안 1실점을 했다. 안타 5개를 

맞는 동안 탈삼진 6개를 잡아냈다.

올해 들어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이

었다. 1회 선두 타자 콜턴 웡에게 좌중

간 2루타를 허용했지만 상대 중심 타

선을 2개의 삼진과 땅볼로 막으며 위

기를 넘겼다. 이후 5회가 끝날 때까지 

김광현은 1이닝에 주자를 한 명 이상 

출루시키지 않는 안정적인 투구를 펼

쳤다. 특히 구사 비율이 낮았던 체인지

업을 적극적으로 섞어 던지며 유리한 

볼 카운트로 이끌어간 게 주요했다. 패

스트볼 구속도 최고 시속 148㎞로 올 

들어 가장 빨랐다.

하지만 6회 첫 타자까지 잡은 김광현

은 2루타를 맞고 교체됐다. 올해 들어 

가장 많은 88개 공을 던졌고 구위가 

떨어지자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

감독은 주저 없이 교체를 선택했다. 김

광현의 평균자책점은 3.06에서 2.74까

지 낮아졌다.

김광현은 이날 호

투에도 불구하고 승

수를 쌓지 못했다. 

그래도‘김광현 선발 

등판=팀 승리’라는 

기분 좋은 공식을 이

어갔다. 세인트루이

스 타선은 김광현이 

마운드에 있는 동안 

상대 에이스 프레디 

페랄타에게 틀어막혔다. 이후 밀워키 

투수가 바뀐 8회 초 공격에서 1대1 동

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. 

이로써 김광현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

데뷔 후 선발 등판한 12경기에서 한 

번도 패하지 않은 투수가 됐다. 김광현

은 지난해 MLB에 데뷔한 이래 패전 

투수가 된 적이 없다.

세인트루이스는 연장 11회 초 대거 5

점을 뽑아내며 경기에서 6대1로 승리

했다. 개인 승수를 올리진 못했지만 세

인트루이스는 올 시즌 김광현이 등판

한 5경기에서 전부 이기고 있다. 김광

현이 등판한 날 팀 성적은 지난해까지 

합치면 11승2패다.

이날 김광현은 한미 통산 탈삼진 

1,500개를 넘어섰다. 

김광현은 한국 프로야구(KBO) 무대

에서 12시즌 동안 탈삼진 1456개를 

잡아냈다. KBO리그 통산 1673⅔이닝

(298경기)에서 기록한 9이닝당 탈삼

진은 7.83개였다.

이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13경기 

62이닝 동안 삼진 48개를 잡아냈다. 9

이닝당으로 환산하면 6.97개다. 김광

현의 올해 9이닝당 탈삼진은 9.39개

로, 데뷔 시즌인 지난해(5.54개)보다 

늘어났다. 올해만 놓고 보면 김광현의 

탈삼진 행진이 KBO리그 12년 평균보

다 빠르다. ▲ 손흥민. 사진=페이스북(Heung Min Son 

- 손흥민 1st Vietnam Fanpage)

▲ 김광현. 사진=mlb.com 캡처

낱말퍼즐 정답


